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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연 〈남자세상〉 단채널 비디오 6분 57초 2013

‘한국과 중동의 남성성’이라는 부제를 단 〈그만의 방〉전은 
구체적이면서도 의아하다. 한국과 중동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하여 남성 담론을 펼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지만, ‘남성성’에 
관해 이야기를 시도해본다는 점에서 의아하다. 예술에서 주된 
주제로 다뤄지는 여성성과는 다르게 남성성은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이후 연이어 
대형 전시로 치러진 〈쉬린 
네샤트(http://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
Detail.do?menuId=1030000000&ex-
hId=201403060000061)〉나 
〈이불(http://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
tail.do?menuId=1010000000&ex-
hId=201409050000142)〉전이 여성성을 내세운 전시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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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만의 방〉전은 왜 
남성성에 주목한 것일까? 이에 전시는 가부장적 인식이 깔려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에 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답한다. 여성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남성 역차별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성 
권익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는 한국 작가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주의 
사회로 알려진 중동 지역 작가를 초대해 남성 담론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작품은 이동용의 〈아버지〉다. 
이것은 일반 가정의 가족사진 수백 장으로 한 원기둥 전면을 감싼 
작품이다. 이 사진은 모두 각 가정의 아버지가 찍었기에 사진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박재영의 
〈P 씨의 아지트〉는 가상의 우익단체에 소속된 60대 후반 남성 P 
씨를 소개하는 컨테이너 설치작품이다. 이는 흔히 기득권층으로 
분류되지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권위를 상실한 무직 중·노년 
남성들의 처지를 암시한다. 이처럼 일부 한국 작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 남성성을 재고하고 있다. 한편, 오인환의 〈나의 
아름다운 빨래방 사루비아〉는 작가가 제작한 밀폐된 빨래방에 
성인 남성을 한 명씩 초대해 그들의 옷을 세탁해 주는 작품이다. 
옷을 어느 정도 벗을지는 관객의 선택이며, 빨래가 진행되는 
4시간가량 작가와 관객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인 작가와 다른 남성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결과물을 프로젝션하는 형태로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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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작가 중에는 특정 지역의 사회상과 결부된 남성성을 
보여 주는 작가도 있었다. 자히 하크몬의 소형 경비실 설치작품인 
〈임시자율공간(T.A.Z.)〉은 군 복무를 갓 마친 미혼 남성이 주로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 주며, 아흐메트 
오구트의 〈쌍방의 이슈: 발명 행위〉는 음식을 운반하는 터키 남성 
배달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연작이다. 그런가 하면, 칼레드 
라마단의 〈카이로의 마을버스 X〉는 2013년 카이로의 한 버스 
안에서 녹음된 세 남자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사운드 작품이다. 
관객이 듣는 이들의 대화는 1년 후 이집트에서 벌어진 군사정권의 
집권을 예고하는 것인데, 작가는 국가의 폭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세 남성의 목소리를 여성의 목소리로 바꿔 여성운동가의 입장으로 
확대, 조명했다.

출품작 이외에 마련된 특별 공간들도 주목을 끌었다. 그중 
하나가 ‘남학생 휴게실’이다. 이곳은 최근 모 학교의 ‘여학생 
휴게실’을 둘러싸고 일어난 역차별 논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된 공간이다. 전시장 한편에 실제 휴게실처럼 컴퓨터와 소파, 
각종 잡지가 배치된 이 공간은 남성의 주된 관심사를 조망하는 
서적이나 이슈들을 통해 전시와 연관된 남성성 담론을 한층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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